
갈릴래아 민중에 항복한 바울로

1. 바울로의 위치

이제부터 바울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. 그리스도교에 있어 

서 바울로가 끼친 영향은 압도적이다. 바울로의 편지들이 씌어진 것 

은 대체로 A .D . 50〜 60년 사이이다. 복음서들이 씌어진 것이 대체 

로 A .D . 70~90년 전후인 것을 생각하면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의 

영 향이 상당히 빨리 퍼져나갔음을 짐 작할 수 있다.

예수의 직계제자들인 베드로를 위시한 어느 누구도 문서로 그들의 

생각을 남긴 것이 없음을 생각하면 바울로의 위치는 특수하다. 신약 

성서가 대체로 지금 모양으로 편집된 것은 A 丄 ). 400년경인데 복음 

서들 외에 바울로의 편지들이 단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 

아니라 양도 단연 많다. 학계에서 바울로의 편지가 아니라고 판정된 

글들도 많다. 에페소서, 골로사이서，데살로니카후서，디모테오전후 

서 ，디도서 등이 그것이다. 이것들을 제2 바울로서신이라 한다. 그 내 

용으로 보거나 문장으로 보아서 바울로의 편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

있다. 그러나 바울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. 그런데 이 필자들이 

자기들의 이름을 감추고 바울로의 이름을 내세워 그가 쓴 것처럼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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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에서 바울로의 비중이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 있다.

교회사를 보면 복음서보다는 바울로의 편지들이 중요하게 취급되 

었다. 교권은 비록 복음서를 읽더라도 바울로의 편지들을 읽고 거기 

서 안경을 얻어 읽어야 한다고 했다. 이것은 바울로가 신약성서 전체 

를 이해하는 데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. 그리스도교의 

교리사는 거의 바울로에게 치중된 것이다. 그러므로 바울로의 가르 

침이 교회를 주도한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.

우리는 교회에 나가거나 안 나가거나 그리스도교를 생각하면 우선 

바울로의 입장에 서게 된다. 우리 머릿속에 형성된 교리는 바울로적 

이다. 그러면 우리가 정말 바울로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? 우리가 알 

고 있는 바울로가 비록 틀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 좁고 그리고 

한편으로 치우친 것은 아닌가? 특히 신교에서는 루터의 바울로 이해 

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，꼭 루터의 방식대로만 해석되어 

야 하는가?

2천 년 전의 바울로를 2천 년 전으로 거슬러서 이해하는 것이 중 

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‘살림’과 동떨어진 것이 되 

고 말 수 있다. 그의 생각이 우리의 ‘살림’에 연결되려면 우리의 ‘살 

림 ’ 속에서 그를 새롭게 풀이해야 될 것이다.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

바울로의 시대와 오늘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힘이 미치는 한 그를 

우리의 ‘살림 ’ 속으로 끌어들이도록 노력하려고 한다. 정말 바울로는 

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생각했는가?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바 

울로는 무엇을 말하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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